
전하다

KAPE, 축산명인을 만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북쪽에 있는 생림면은 예부터 한우 농가로 유명하다.

또 하나 있다면 온화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

오늘 만난〈시연농장〉의 조남식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최우수상에 "그저 운이 따랐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일흔（70）이라는 나이에도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는 그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도와준 이들에게 공을 돌리는 겸손한 축산인.

경남 김해〈시연농장〉조남식 대표의

배움으로 키웁니다

05：30 버릴 게 없던 한우공부

〈시연농장〉을 운영하는 조남식 대표는 2015년 제13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우부문에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 

부장관상）을 받았다. 2003년. 송아지 몇 마리로 시작한 작은 축산 농가에서 이제는 생림면을 대표하는 축산 농가로 

성장한 셈이다. 12년 동안 소를 키우면서 "배워서 버릴 건 없다.”며 모든 걸 배움으로 이뤄냈다는 조 대珏 그의 일상은 

새벽 5시 소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시작된다. 이곳은 자체 생산한 발효사료（TMF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사료 공부의 결고卜물이다. 여기에 곰팡이를 온卜벽하게 제거한〈시연농장〉의 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처음에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공부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궁금하면 반드시 물어보는 

스타일인 조 대표는 축산물품질평7田, 축협 수의사, 도축가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인을 통해 여러 노하우를 터득했다. 

동시에 생긴 철칙이 있다면 바로 소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생각 그로 인해 얻은 것이 사료（食）와 우리（宙）였다. 짐승이 

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사료와 혼卜경에서 키운다면 좋은 품질의 고급육이 나오질 않는다. 소의 건강까지 채워주는 사료와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이른 새벽, 소에게 아침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조 대표의 아침.

그래서 인지〈시연농장〉의 한우들은 유독 색이 곱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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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주기 전, 조 대표는 소들의 건강 상태부터 혹，인한다. 이때 소의 귀 뒤편에 붙은 귀표를 확인하면서 

눈꺼풀과 눈동자의 색을 관찰하고 이어 귀와 배. 식욕과 되새기 배뇨 • 배변의 냄새까지도 점검한다. 매일 

150여 마리의 소를 살펴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으로 키우는 마음이 강해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정이 많이 들죠 자식처럼 키운 놈들인데, 병으로 아프게 되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 깊어 일흔의 

나이에도 소를 연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소의 건강을 살펴보는 일이 끝나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하러 

나간다. 소의 복지를 위해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본다는 조 대珏 선진 농가의 기술을 

도입하고 주변 지인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덕분에 그의 하루는 길다. 얼마 전 농장의 천장을 개조했는데, 

더위에 힘들어하는 소를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하얀 천장 아래, 더운 여름을 편하게 보내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배어 있는 듯했다 사계절에 맞춰 미래 농장을 개선히고 온도 • 습도 확인부터 쇵아지 암소 거세 

소까지 건강을 살펴보는 그의 모습에서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느낌이 든다.

!1：00 배움으로이뤄낸자신감
저녁이 되면 새로운 사료를 배합하는데, 이때 영양제（미네랄）와 

생균제 등을 조합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다. 20일 동안 

발효시킨 사료（TMF）는 소의 건강은 물론이요, 관절염이 생긴 암소 

시력이 안 좋은 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경험을 통해 얻은 사료의 

효능이다. 송아지 입식 때부터 사료0NF）와 양질의 조사료（수입건초）

를 주면서 장내 발효능력을 향상시켰고, 육성기에 충분한 골격 발달을 

유도하여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체형을 이끈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출하한 한우 거세 31두 중 1누등급이 67.8%로 

전국평균 16.71%에 비해 51%가 높았다.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96.8%

였다. 건강, 환경 육질 개선까지 가져온 큰 효과였다. 밤이 되면 소들은 

잠이 든다. 그러나 조 대표는 새로운 축산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까지 

건강과 환경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에 

몰입하고 있다. 4년 전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소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해주었다. 꾸준한 배움으로 시작한 농장은 영예의 수상을 거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급육 생산농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슈힌^DNA와 지속적인 암소개량이 앞으로〈시연농장〉의 목표이다. 

한우를 通하는 최고의 농가로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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